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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10.20.(화) 17:00

(지  면) 2026.10.21.(수) 조간

행안부 차관,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’
현장 점검... 폐막까지 안정적 마무리 당부
- 10월 20일(화) 주행사장 방문… 행사 운영 상황 청취, 주요 시설 점검
- 섬의 가치 알릴 프로그램 보완 및 전시관·편의시설·위생 관리 실태 꼼꼼히 살펴
- 11월 4일(수) 폐막까지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마무리와 세심한 관람객 편의 당부

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0일(화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를 

방문해 폐막을 보름 앞둔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(9.5.~11.4.)’의 주행사장

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.

 올해만 4차례 현장을 찾은 김 차관은 이날 행사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, 주

요 시설을 직접 살피며 폐막 전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.

>> 섬박람회 운영 상황 점검, 섬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 보완 요청

 먼저 관람객 현황, 사업 수익, 행사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, 주요 민원 및 

안전사고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, 남은 기간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, 

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.

 특히,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 섬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최대한 알릴 수 

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.

>> 전시관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 점검, 안전사고 없는 안정적 마무리 당부

 이어 주제섬을 비롯한 주요 전시·체험 공간을 둘러보며 개막 이후 콘텐츠 

보강 현황과 관람객의 만족도를 점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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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테마존과 다섬이 열차 등 주요 야외 공간과 식당마켓섬, 푸드트럭 등 

현장을 확인하며 행사장 전체 식음료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체계도 점검

했다. 현장 점검을 마친 김 차관은 남은 기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

과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

것을 강조했다.

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와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시설·교통·재난 안전 등 

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, 개막 이후에는 행사 운영과 관람객 불편 관

리, 시설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. 이번 점검을 포함

해 11월 4일 폐막까지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협조 체계를 계속 유지해 

나갈 방침이다.

 김민재 차관은 “폐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, 작은 일 하나도 관

람객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

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”라고 당부하며, “남은 기간 많은 국민께서 여수를 

찾아 아름다운 섬의 매력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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